
구랍 19일 부천시 송내 남부역
부근 금강경독송회(이사장 김동규)
법당에서 30여 재가불자들의 진지
한〈금강경〉독경소리가 새어나왔
다. 독송회는 일반빌라를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큰 법당 격인 마
루에는〈금강반야바라밀경〉병풍
과 두 장의 도톰한 방석 위에 올려
놓은〈금강경〉이 전부였다. 불상은
없었다. 독송을 마치고 김동규 이사
장(76)의 법문이 이어졌다.
“인생에는 경제ㆍ법률ㆍ정신생
활 등 3가지 궤도가 있습니다. 우리
는 빚쟁이 신분으로 이 세상에 왔어
요. 수행은 노동하지 않고 벽을 쳐다
보는 일이 아니라 경제생활 속에서
탐심을 닦아 내는 것입니다. 돈을 벌
어서 빚쟁이에게 나눠주다 보면 탐
심을 깨치게 됩니다. 질서를 유지하
기 위해 만든 강제 규범, 규칙, 습관
모두가 법률생활입니다. 법 아래에
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진심
(嗔心)을 닦아 내는 것입니다. 마지
막으로는 정신생활입니다. 정신생
활은 몸뚱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경험을 관조
하고 이해하며 바르게 실행하면 탐
ㆍ진ㆍ치가깨달음이됩니다.”
김동규 이사장은 일상 속 수행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법률, 정신생
활은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이기에 탐심을 닦아 내는데 경제생
활을, 진심을 닦아 내는데 법률생활
을, 치심을 닦아 내는데 정신생활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의 법문은 자신의 생활

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지만 그의
스승인 故 백성욱 박사(前 동국대
총장)의 가르침이 큰 바탕이 됐다.

“성직자라 해도 생각이 세간을
향해 있으면 출가한 성직자로 볼
수 없고, 세간에 있는 범부라해도
생각이 늘 부처님을 향해 있으면
출가자이다.”
백 박사는 산 속이나 법당에 가

야 수행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백성욱 박사는 불교의 현대화ㆍ

대중화ㆍ생활화에 힘써왔다. 그는
“건물이 현대화 된다고 현대화 되
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집에서〈금
강경〉을 읽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대중화가 아니다. 눈
뜬 대중이 많은 것이며, 스님도 아
니고 부모형제 처자권속 가솔이 딸
린 몸이지만 아침에 남보다 30분
먼저 일어나〈금강경〉을 읽고 저녁
에는 남보다 30분 늦게 자고 읽자”
고 지도했다.
백성욱 박사는 1910년 정릉 봉국

사에서 최하옹 대선사를 은사로 출
가해 경성중앙학림 졸업, 상해에서

독립운동에 동참했다. 파리 보배 고
등학교, 남독일 벌쓰부르그 대학에
서 공부를 마치고 1925년〈불교순
전철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
했다. 1928년 금강산 장안사 안암
암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대광광
불화엄경〉을 제창했다. 1950년 내
무부 장관 취임, 1953년 동국대 총
장 취임, 1962년부터 부천시 소사
에서 백성농장을 경영하며 후학을
지도하다가 1981년 입적했다.
금강경독송회는 1968년 4월 창

립했다. 30~40년 전만해도〈금강
경〉은 지금처럼 대중화 되지 않았
다. 고승들이나 공부할 수 있는 경
이고, 영험이 많다는 신비한 경전으
로 알려져 재 올리는 데 소쇄용으
로 썼지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경
전이 아니었다. 백성욱 박사와 김동
규 이사장을 비롯한 제자들은 백
박사가 한문에 토를 단〈금강반야
바라밀경〉초판을 발행하고, 전국
에〈금강경〉을 보시하기 시작했다.
〈금강경〉의 본격적인 현대화ㆍ생
활화ㆍ대중화가 시작됐다. 1976년
〈금강반야바라밀경 해설집〉초판
발간, 1988년〈금강경을 통한 불교
수행요체〉발간을 비롯해 서울ㆍ대
구ㆍ부산 금강경독송회 정기법회
개최, 2005년 금강경독송회 사단법
인 발족, 2009년 부천시 송내동 법
당 개원 이후로는 매월 1,3째 주 오
전 10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
다. 2009년〈활불로 추앙받던 백성
욱 박사님의 금강경 이야기〉를 출
간하고, 2010년 5월 포켓 사이즈 경
전을 37쇄 인쇄 발행해 보급하고
있다. 독송회는 2011년 백성욱 박
사 기념사업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032)666-6601

이상언기자kemichino@gamail.com

금강경독송회는매월1·3째주일요일송내법당에서법회를봉행한다. 법당에서재가신도들이법문을듣는모습.

돈 벌어 남 주는 것도 수행
금강경독송회… 아침·저녁 30분씩 경전 읽기

1968년 어느날, 김동규 이사장이
스승 백성욱 박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제가 소사도량에서 나
온 이후 눈이 나쁜 보살을 위해〈금
강경〉을 사경해 주었는데 그것을
보는 보살마다 한 권씩 사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분들을 위해
다른 일을 제쳐놓고〈금강경〉사경
에만 매달려도 괜찮겠습니까?”
백동욱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중성을 향해 답했다.
“〈금강경〉공부를 하려면〈금강
경〉책이 있어야지. 붓으로 사경하
는 것은 한 두 사람의 일이지요. 이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달했으니 인
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지 독송
케 하는 것이 큰 복덕입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초판 작업
은 이렇게 시작됐다. 당시는〈금강
경〉인쇄를 맡길 만한 곳이 없었
다. 불교청년회 선배 김상준 씨는
조계종 종정이던 청담 스님에게
소개장을 써 줄 것을 부탁했다. 청
담 스님은 해인사 일타 스님에게

“김동규 처사가〈금강경〉을 간행
코자 하는데 스님이 고려대장경
중〈금강경〉을 내주어 협조해 주
라”는 소개장을 써줬다. 그런데 김
이사장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는 선생님이 재가자들이 평소에
경전과 가까이 지내고 독송할 수
있는 책자의 간행하려는 의중을
익히 알고 있었다. 목판 인쇄는 너
무 커서 대중성이 없었다. 손가방

에 넣고 지닐 수도 없어 더 내키지
않았다. 김동규 이사장은 백성욱
박사의 의중을 실천해 재가들이
수지독송할 수 있는 크기의 경전
을 인쇄 보급하고 전국에서 법회
를 시작했다.
김동규 이사장은 1965년 출가

를 결심하고, 주변 인연들과 관계
를 정리하다 친구의 소개로 백 박
사를 찾았다. ‘생활은 곧 수행’이
라는 가르침을 따라 매일 같이 독
송을 하던 김 이사장이었다다. 출
가하려던 김 이사장은 백성욱 박
사가 맺어준 인연으로 결혼까지
했다. 무역회사에 다니던 그는 외

국 바이어들을 상대하면서 담배를
하루 2갑 반을 피웠고, 주당으로
불릴 만큼 술도 잘 마셨다. 그러던
중 당뇨병을 얻어 12년간 고생을
했다.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는
‘곧 죽을 놈’이라고 소문이 날 정
도였다. 그는 매일 등산과〈금강
경〉을 독송하며 정진했다. 본격적
으로 100일 기도에 들어갔고 회향
에 이어 다시 100일 기도 입제에
들어갔다. 문득 정신이 맑아졌다.
탐진치가 사라졌고 당뇨는 기적적
으로 완치됐다. 
김동규 이사장은“범사에 감사

하고, 일상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
겨라. 떠나려 하지말고, 무언가 이
해를 하고 실천을 하면 삶 속에서
깨달음이 온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금강경〉은 불교에

가둬둘 경전이 아니며, 불자만을
위한 경전이 아닌 인류구제를 위한
경전이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이사장은“모든 해답은

자기 내부로부터 나온다. 인생이
뭐냐고 아무리 일러줘도 개인에 따
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
장은“100일을 기준으로〈금강경〉
을 독송하면서 나머지 생활하는 시
간에도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부처
님께 바친다면 밝은 생각으로 인해
자기 몸을 형성하는 세포가 밝은
생각의 영향을 받아 본래의 모습을
깨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상언기자

거사와 경전

‘거사’는 부처님 당시 장자 혹
은 부호 상인들을 일컫는 호칭이
였다. 그들은 대부분 불교를 믿고
따랐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아난
다, 핀디카, 욱가, 장자 등이다. 대
승경전인〈유마경〉에서는 빌말라
끼르띠 혹은 유마힐 , 무구칭을 유
마 거사로 불렀다.
대승경전에서 본격화한 거사와

부인은 재가 불자를 일컫는 호칭
으로 자리매김 됐다. 유마 거사와
승만 부인은 대승불교가 제시하
는 가장 구체적인 인간상이다. 특
히 대승불교는 출재가, 성불의 유

무를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성 거사 원

효대사와 덕만 부인 선덕여왕이
재가불자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이다. 잘 알려진 거사로는 신라
시대 부설 진광세 거사를 비롯해
고려시대 청평 이자현 거사, 조
선시대 월창 김대현ㆍ이침산 거
사가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백봉 김기추, 종달 이희익, 무애
서돈각, 불연 이기영, 백성욱 거
사 등이 있다.
〈금강경〉은 고려대장경 권5에
수록돼 있고, 〈대정신수대장경〉
권8에 수록돼 있다. 〈금강경〉이
한국에 전래된 연대는 신라 진흥
왕 26년(서기 565)에 진나라의

사신 유사와 명관 스님이 경장과
논장 1700여 권을 가져온 사실
과 진흥왕 37년(서기 576)에 안
흥법사가 중국에서 구법하고 돌
아올 때〈능가경〉과〈승만경〉을
가져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때
를 전후한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독송회에서 만든〈금강경〉은 크기가
작아휴대하며읽을수있다.

‘금강경’대중화 생활화… 1968년부터 보시행

부모형제처자 딸린 거사들… 생활 속 수행

“‘금강경’이 나를 살렸다”
금강경독송회 김 동 규 이사장

사경 보시 인연, 소책자 발간해

‘금강경’은 인류 구제하는 경전

대장경에서배운다Ⅳ 2011년 1월 1일토요일 / 불기 2555년제 817 호 B09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찬덕LED전전구구
1. 내열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비교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전구
10W

10 lm/w
2146원

종 류
소비전력
효율

연간전기료
수명보장

찬덕불교 경기도광주시실촌읍수양2리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天上곢굯

외외부부에에 시시공공된된 전전선선케케이이블블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이제는법당연등설치도버튼하나로해결하세요.

찬덕불교에서는KKSS케케이이블블을사용하여가장안전하게전전문문 기기술술인인에의해직직접접 감감독독 시시공공합니다.

연연등등 자자동동 승승강강장장치치 __ 대대구구 여여래래사사 연연등등 자자동동 승승강강장장치치 __ 서서울울 화화계계사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신상품

小

大

찬덕 LED 전구
2W

50 lm/w
429원

30,000시간

칼라(보카시)연등

●기존전기요금의 10% 정도가소요 ●열발산이적어화재의위험성이적음

●불빛이사방으로퍼져화려한밝기가특징 ●사찰에서원하는규격에맞추어제작해드림

佛紀2555年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자비광명온누리에 아름다운 등


